
보도자료
(2021.11.8)

산업은행·한국성장금융·D.CAMP,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

『프론트원(FRONT1) 펀드』 출자사업 공고

   - 3개 기관이 공동으로 280억원을 출자하여 총 420억원 규모의 2개 펀드 조성 예정

   -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 「프론트원」과 연계하여 청년 혁신창업 기반 강화

□ 한국산업은행(회장 이동걸), 한국성장금융(사장 성기홍) 및 은행권청년

창업재단(이하 “D.CAMP”, 상임이사 김영덕)은 정부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에 
부응하고 세계 최대의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FRONT1 활성화를 
위하여 총 420억원 규모의 FRONT1 펀드 조성계획을 발표하였다.

○ 세계 최대 규모 스타트업 복합지원공간인 프론트원과 연계하여

추진되는 금번 출자사업은, 청년창업 기업들에게 단순 투자금 유치

기회를 넘어서 프론트원의 다양한 입주 지원, 창업지원 프로그램

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,

○ 특히 청년창업 지원에 초첨을 맞춘 「청년창업리그」와 스타트업

들이 선호하는 데모데이 프로그램인 디데이(D.DAY) 투자 연계를

위한 「D.DAY리그」로 구분하여 펀드가 조성됨으로써 창업기업

들을 위한 맞춤형 투자재원이 마련될 예정이다.

구�분 FRONT1� -� 청년창업리그 FRONT1� ­� D.DAY리그

선정운용사 1개 1개

출자예정액

총� 180억원

(산업은행� 90억원,� 성장금융� 80억원,�

D.CAMP� 10억원� )

총� 100억원

(성장금융� 70억원,� D.CAMP� 30억원)

최소결성규모 300억원� (출자비율� 60.0%) 120억원� (출자비율� 83.3%)

주목적

투자대상

(1)� FRONT1/D.CAMP�연관�기업에�

약정총액� 50%�이상�투자

(2)� 청년창업지원�유관�투자에�

약정총액의� 30%�이상�투자

(초과� 투자시�인센티브�제공)

(1)� FRONT1/D.CAMP�연관�기업에�

약정총액� 60%�이상�투자

(2)� D.DAY� 프로그램�참여기업에�

60억원�이상�투자

방송 통신 인터넷 : 17:00

지면 11.8. 조간



□ 2020년 7월 프론트원 개소에 발 맞추어 조성된 프론트원 펀드

(436억원 규모)의 2차 사업인 금번 출자사업은, ①청년창업 활성화와
②D.DAY 참여기업 투자확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진행된다.

○ (청년창업리그) 청년창업지원 유관 투자*에 대하여는 투자의무비율

초과 달성시 위탁운용사 앞 성과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

도입하는 등 청년창업 지원과 함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장치가

강화된다.
      *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 1인 이상이 만 39세 이하

  ② 만 3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50% 이상

○ (D.DAY리그) D.CAMP가 2013년부터 89회의 데모데이를 걸쳐

총 468개 기업들에게 사무실 입주와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며

국내 대표적 데모데이로 자리잡은 디데이(D.DAY) 프로그램 참여

기업들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운용된다.

□ 금번 출자에 참여하는 3개 기관은 이번 공동 출자사업을 계기로

청년세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

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임을 밝혔다.

 ※ 문의처 : 산업은행 홍보실 조성욱 팀장 (☏02-787-6072)
한국성장금융 성장금융실 노해성 실장 (☏02-2090-9150) 
은행권청년창업재단 투자실 김시완 실장 (☏02-2030-9316) 

 


